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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43,000여 개소로 

대폭 확대, 아동의 선택권 보장
- 인천시, ㈜신한카드와 5월 중 아동급식카드 지원사업 협약체결 -

- 기존 업체와의 협약이 종료되는 군·구부터 순차적 시행 -

- 급식카드 가맹점, 기존 4,300여 곳→43,000여 곳으로 대폭 확대 -

인천시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기존 4,300여 개에서 43,000여 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아동 권익 신장과 선택권 보장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28일 아동급식카드 수행업체로 

㈜신한카드를 선정하고 5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신한카드와 아동급식카드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 완료 후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8월 기존 업체와의 협약이 

완료되는 서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동급식카드는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

하는 방법으로, 아동 개인별로 충전된 카드를 이용해 급식가맹점에서 

1식 8,000원 범위로 식사할 수 있다.

그동안 사용하던 급식카드는 점주가 가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맹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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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 가맹점이 4,300여 곳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편의점, 제과점으로 

카드 이용이 편중돼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급식카드 가맹점이 43,000여 개소로 대폭 확대돼 

가맹점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결식 우려 아동 8,600여 명이 

거주지 주변 가까운 식당에서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급식카드 운영 방법 개선을 통해 

아동이 편리하게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군·구 

및 카드 운영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질 높은 급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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